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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성공 배터리가 좌우!
폭발위험 없는 소형 배터리 미개발 … 안전성 문제 개발 걸림돌

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

전기자동차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배터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.

WSJ은 1월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월13일부터 열리는 <2008 북미 국제 오토쇼>(디트로이트 모터쇼)에

서 GM과 Toyota 등 자동차기업들이 전기로 운행되는 새로운 자동차들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여전히 배터리 

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.

신문은 아직까지 누구도 자동차를 가동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폭발할 위험이 없는 소형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

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쓰이는 가장 촉망받는 기술인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최

근 한국에서 발생한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문제점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.

GM과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기업들은 배터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일부 휘발유를 사용하는 충전식 하이브

리드 자동차나 전적으로 배터리에 의존하는 전기자동차 등 몇 가지 다른 전기 작동 시스템을 실험해왔다.

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완벽한 전기자동차 모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

서 과열 또는 고장 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되는 배터리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

배터리 기술이 없는 상태이다.

GM 경영진들은 3년 사이에 전기자동차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GM은 여전히 배터리 문제를 

해결하지 못했다.

Toyota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Prius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새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배터리

의 안전성 문제로 2008년 말에서 2010년 말 또는 2011년으로 연기했다.

자동차 배터리 개발기업인 알테어 나노테크놀로지의 팀 스피틀러 연구원은 “내장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

날 수도 있는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없다”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기자동차 판매가 어

려울 것임을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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